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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s have been breeding the mulberry silkworm 
for the long period of time to obtain silk fabric and 
nutrient-rich pupae. Currently, silkworm larvae, pupae, 
and silk-Fibroin hydrolysates are registered as food 
raw materials, while silkworm feces and Bombyx 
batryticatus are registered as Korean traditional 
medicines. Among sericulture products, individually 
recognized health functional food ingredients 
include silk-protein acid-hydrolysates for immunity 
enhancement, Fibroin-hydrolysates for memory 
improvement, and freeze-dried 5th instar and 3rd-day-
silkworm powder for lowering-blood sugar. Recently, 

HongJam produced by steaming and freeze-drying 
mature silkworms were reported to have various 
health-promoting effects such as preventing the onset 
of Alzheimer’s disease and Parkinson’s disease, 
enhancing gastro-intestinal functions, improving skin-
whitening and hair growth, and extending healthspan. 
By consuming silkworm products with various 
health-promoting effects,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healthspan of human beings, thereby reducing personal 
and national medical expenses, resulting in increasing 
the individual’s happiness. 

Keywords: silkworm, bio-sericulture, Fibroin, 5th-
instar and 3rd-day freeze-dried silkworm powder, 
Hong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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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곤충이 최초로 지구상에 나타난 시기는 고생대

(Paleozoic era)의 오르도비스기(Ordovician era) 

중 초반부인 Tremadocian 기이다. 시간으로 보면 

대략 4억8천만년 전 육상식물이 나타날 때로, 갑각

류(crustaceans)에서 분화되어 지구 상에 나타났다

(Misof 등, 2014). 곤충들은 성충이 6개의 다리를 가

지고 있어서 육각류(hexapod)로도 불린다. 현재 발

견된 최초의 곤충 화석은 Rhyniognatha hirsti라는 

것으로 대략 4억7백만년에서 3억9천6백만년에 살

았던 곤충이다(Engle과 Grimaldi, 2004; Haug 와 

Haug, 2017). 나비 목(Order Lepidoptera) 곤충은 

속씨식물이 나타나는 1억4천5백만년전부터 6천6백

만전 사이의 백악기(Cretaceous)에 처음 나타났다

(Renne 등, 2013). 현재 나비 목은 기록된 종만 16

만 종에 달하는 곤충 강(Class Insecta)에 속하는 목 

중에서 세번째로 큰 목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나

비와 나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비 목 

곤충들의 경우는 성충은 주로 꽃의 꿀을 먹으면서 식

물의 수정을 돕고, 유충은 먹이식물의 입을 섭식하면

서 성장을 한다. 누에도 다른 나방들과 비슷하게 유

충기에는 먹이 식물을 섭취하여 번데기가 되고, 성충

으로 우화한 후에는 꽃의 꿀을 섭취한다(Mitter 등, 

2017; Johnson 과 Anderson, 2010). 

현재 일반적으로 누에로 알려진 곤충은 5,000년 

이전부터 가축화된 집누에로 가잠(家蠶)으로도 불리

며 학명은 Bombyx mori, L. 이다(Xiang 등, 2018). 

누에는 한자로는 잠(蠶)으로 표시되는데 의미는 “하

늘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준 곤충”으로, 천충(天蟲)이

라고도 불리운다. 가잠에 대한 기원은 명주실(견사, 

絹絲, silk fiber)로 만드는 비단(緋緞, silk)의 기원

으로 유추가 가능한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2,640년경 중국 황후인 서능씨(西陵氏, Hsi-Ling-

Shi)가 뽕나무 입을 가해하는 해충이 만드는 고치를 

실수로 자신의 뜨거운 찻잔에 떨어뜨리니, 그 고치에

서 긴 실을 뽑을 수 있어서 비단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잠의 역사는 중국과 크게 차이

가 나지 않아서 단군세기(檀君世記)에는 경자 93년 

(기원전 2241년)에 단군이 백성들에게 누에치기

를 장려했다는 기록이 있고, 사기(史記)에는 기원전 

1170년 무렵 중국에서 잠종을 가져와 양잠과 방직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최소 3,000년의 역사가 

있다(Koh, 2020; 대한잠사회, 2020). 

하지만, 실제로 양잠의 역사는 기록보다 더 오래됨

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중국의 허난 성의 중

부 지방에 8,500년 전에 매장된 묘지에서 명주실의 

주요성분인 Fibroin 단백질의 일부분이 발견 되었다

(Gong 등, 2016). 이 연구결과는 누에를 이용하여 

명주실을 제사하고 옷을 방직한 시기가 현재 기록에 

남아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게 한

다. 그러므로, 당연히 누에의 유충이나 번데기를 섭

취한 것도 현재의 기록보다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이다. 

가잠 이외에 야생에 분포하는 누에들을 야잠(野

蠶)이라고 하는데, 가잠과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

워서 가잠의 야생형으로 생각되는 멧 누에나방(B. 

madarina)과 율충(栗蟲, Caligula Japonica)과 작잠

(柞蠶, Antheraea pernyi)과 천잠(天蠶, Antheraea 

Yamamai)과 피마잠(蓖麻蠶, Philosamiacynthia 

ricini)등이 있다. 멧 누에나방은 애벌레가 뽕나무나 

산뽕나무 잎을 주로 먹고, 5월 중순에서 11월까지 2

회 발생한다(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a, 2022). 

대한민국 전역과 일본의 북해도 지역, 중국의 중부와 

북부지방,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타이완에 분포한다. 

율충(栗蟲)은 밤나무 입을 섭식하여 밤나무산누에나

방 또는 어스레이나방이라고도 불리고, 성충 나방의 

날개를 편 길이는 100 ~ 120 mm에 달하는 대형 나

방으로 성충은 1년에 1회 7 ~ 9월사이에 발생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b, 2022). 작잠(柞蠶)

은 산누에나방으로 불리고 도토리 나무나 가락 나무

의 잎을 주로 섭식하고 이들의 고치를 이용하여 방직

되는 실크는 tussar 실크로 불리운다(Gu 등, 2019; 

국립생물자원관, 2022). 천잠(天蠶)은 참나무 잎만

을 섭식해서 참나무 산누에나방이라고 불리며 날개

를 편 길이가 115 ~ 140 mm에 달하는 대형 나방으



156
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2022)

누에, 천연건강식품특집:

로 년 1회 8월에 성충이 발생을 한다 (국가생물다양

성정보공유체계c, 2022). 피마잠(蓖麻蠶)은 피마자

의 잎을 주식으로 하고 Eri silk를 만드는데 사용해서 

Eri silkworm으로도 불리운다(Vijayna 등, 2006).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실크산물의 90%는 가잠에서 

만들어지는 실크이고 나머지 10%가 tussar 실크 또

는 eri 실크이다. 2020년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실

크의 양은 91,765 미터 톤으로 2019년도의 109,111 

미터 톤에 비하여 감소를 하였다(International 

Sericultural Commission, 2022).  하지만, 고급 천

연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세계 

실크산업생산량은 2016년 116억 US달러에서 2021

년 169억 US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이 7.8%에 달한다

(Markets 와 Markets, 2022).   

197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양잠 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오는 중요한 산업으로, 1990년대의 양

잠 산물 수출액이 5억9천만 불까지 확대되었지만, 화

학섬유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 발전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동시에 인건비가 상승하여 실크를 생산하

는 양잠 산업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되는 양잠 산

물과의 가격경쟁이 불가능하여 쇠퇴의 길로 들어서

게 되었다(대한잠사회, 2020). 양잠의 또 다른 기여

는 1970년 ~ 80년대의 중요한 영양간식 중의 하나

가 고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찐 번데기로 현

재도 우리에게 고품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해주

고 있다(Lee 등, 2021; Sadat 등, 2022). 

본론

1. 예전부터 알려져 온 누에의 효능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누에의 다양한 산물들이 

건강증진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누에의 산물들

이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는 사실은 신농본

초경(神農本草經)(의성당편집부, 2012), 동의보감(

東醫寶鑑)(허준, 1613), 본초강목(本草綱目)(이시진, 

1596), 명의별록(名醫別錄)(도홍경, 514) 등의 고한

의학서들과 1977년도에 고한의학서를 총망라하여 

정리한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정담편집부, 2006)

등에도 언급이 되어있다(표1).

중약대사전에는 누에 고치와 수나방과 번데기와 

알과 허물과 똥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이 있다(정담편집부, 2006) (표1). 

신농본초경에는 병에 걸려 죽은 백강잠(白殭蠶)은 

어린아이의 경련, 편도선염, 중풍 등에 의한 언어장

애 및 반신불수의 치료에 사용하고 누에 유충의 똥

인 잠사(蠶砂)는 경련을 가라앉히는 진경(鎭痙)효과

가 있어서, 진정약(鎭靜藥)으로서 신경통, 류마티스, 

중풍(中風)에 의한 반신불수(半身不隨) 등에 사용한

다고 기록되어 있다(의성당편집부, 2012). 

본초강목에는 누에고치를 잠견(蠶繭)이라 하여 태

워서 재를 술로 복용하면 옹종(癰腫)을 치료하고 다

음날에는 파열되고 고름이 나오게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이시진, 1596; 한국한의학연구원, 2022) (표1). 

동의보감의 탕액편권2(湯液篇卷之二)의 충부에는 

총 95종의 곤충과 갑각류 또는 양서류에서 유래한 

약물들이 언급이 되어있다. 그 중에서 곤충과 관련된 

것은 25개이고 누에의 산물은 원잠아, 잠용, 잠포지, 

잠사 등 4개가 있다. 그리고 백강잠은 외형편권1(外

形篇卷之一)과 외형편권2(外形篇卷之二)에 사용법과 

효능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다(한국한의학연구원, 

2022; 허준, 1613) (표1).

2. �입는 양잠에서 먹는 양잠으로: 1990년대부터 기능성 

바이오 양잠으로의 전환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잠 산물의 가격 경쟁력 상실

로 인하여 누에 고치와 견사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

하면서, 고치 생산량과 제사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

소하였다. 이러한 양잠 산업의 위축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입는 양잠에서 먹

는 양잠으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능성 바이오 양

잠으로의 전환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의 주도

로 진행하여 왔다(대한잠사회, 2020). 앞서 언급되었

듯이, 과거부터 누에의 다양한 건강증진효과는 구전

이나 고 한의약 서에 언급이 되어왔다(표 1).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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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 한의학 서적에 언급된 다양한 양잠 산물의 인간을 병에서 회복시키는 효과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 

고 한의학 서적 복용방법 및 적응증

중약대사전

(정담편집부, 

2006)

누에 고치(잠견, 蠶繭)에는 콜린과 비슷한 작용이 있다. 고치를 절개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병에 넣어 약성

이 남을 정도로 강한 불에 구워 쓴다. 혈변, 혈뇨, 혈붕, 소갈, 반위, 감창, 부스럼을 치료한다.

누에 숫나방(가잠아, 家蠶蛾): 여름에 숫누에 나방을 취하여 끓는 물로 죽여서 볕에 말린다. 맛은 달고 성질

은 따뜻하다. 간과 신경을 보익하고 양기를 세게하며 정을 수렴하는 효능이 있다. 양담, 유정, 백탁, 요혈, 

창상, 궤양과 화상을 치료한다. 

누에 번데기(잠용, 蠶蛹): 소아 감열(疳熱), 소수(消瘦), 소갈(消渴)을 치료한다.

누에 알은 원잠자(原蠶子)이고 누에 알 껍질(잠퇴지, 蠶退紙)의 외층에는 폴리페놀류가 들어 있고, 중간층, 

내층에는 지질이 들어있으면, 내층에는 지질과 단백질이 들어 있다. 토혈, 비출혈, 혈변, 붕루, 백대하, 후풍, 

후비, 아감, 치통, 정종, 창양을 치료한다. 

누에 똥은 풍사를 몰아내고 습사를 없애고 혈액순환을 촉지시키며 진통하는 효능이 있다. 풍습으로 인한 비

통, 풍진으로 인한 소양증, 두풍, 두통, 피부가 무감각해지는 증상, 관절 불수, 급성 구토설사 및 근육 경련, 

요각냉통, 나현풍안을 치료한다.

누에 허물은 누에 유충의 탈피를 채집하여 햇볕에 말린다.

본초강목

(이시진, 1596; 
한국한의학연구원, 

2022)

잠견: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다. 태워낸 재를 술로 복용하면 대가리가 없는 용종을 치료하고 다

음날에는 파열되고 고름이 나오고 치유된다. 여러가지 감창 및 하혈, 혈미, 혈붕을 치료한다. 삶아 낸 즙을 

마시면 소갈과 반위를 멎게하고 회충을 제거한다.

잠용: 가루내어 복용하면 소아 감수를 치료하고 장기복용하면, 열을 내리고 회충을 제거한다. 달여서 복용

하면 소갈증을 멎게한다.

누에 알 껍질 잠퇴지(蠶退紙)는 아선, 치통, 아옹, 아감, 두창, 후비, 전과, 약물중독, 사증복통, 소변임비, 부

인의 난산 및 취유, 동통을 치료한다. 

누에 똥은 간과 비경에 작용하고 소갈, 징결, 부인혈붕, 두풍, 급성 결막염을 치료하고 풍사를 몰아내고 습

사를 없앤다. 

누에허물(잠태, 蠶蜕) 태운재를 쓰면 혈병과 풍병을 치료하고 부인에게 유익한다. 눈속의 예장 및 감창을 

치료한다. 

누에가 죽어 굳은 것(백강잠, 白殭蚕)은 맛은 짜고 매우며 성질은 펴하고 독이 없다. 목구멍이 붓고 아픈 증

상이나 후비에 효과가 있고 협병, 할질, 감병을 치료한다. 술마신 후의 기침나는 증상과 촬구와 금풍의 증

상을 고쳐준다. 

명의별록

(도홍경, 514)
원잠아(原蠶蛾); 정기를 자양하고 성교능력을 세게하며 지정한다.

누에 똥(원잠시, 原蠶屎): 장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열중, 소갈증, 풍비, 은진을 치료한다. 

동의보감

(한국한의학연구

원, 2022; 허준, 

1613)

원잠아 (原蠶蛾, 도나기 누에나비)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짜며 독이 조금 있다. 양기를 돋우고, 정이 절로 

새나가거나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것을 멎게 하며, 수장(水藏)을 따뜻하게 하고, 정기(精氣)를 더하며, 음경

을 튼튼하게 하여 성교할 때 지치지 않게 한다.

누에 번데기(잠용, 蠶蛹): 맛은 달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 풍증과 허로, 여위는 것을 치료한다.

누에 알 종이(잠포지, 蠶布紙)는 성질이 평(平)하다. 혈풍(血風)을 치료하고, 부인에게 좋다. 마명퇴(馬鳴退)

라고도 하고, 잠련(蚕連)이라고도 한다. 부인의 혈로(血露)를 치료하는데, 부인 약에 많이 쓴다. 

누에 똥(잠사, 蚕沙): 풍비로 인한 반신불수가 오거나 감각이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잠사를 뜨겁게 볶아 자

루에 넣고 찜질을 한다. 식으면 바꿔준다. 술과 볶으면 더욱 좋다. 

신면(新綿, 햇 명주솜): 태워서 낸 재는 오치(五痔)와 하혈에 주로 쓴다. 활시위는 난산이나 포의불하에 주

로 쓴다. 태워서 재를 내어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누에가 죽어 굳은 것(백강잠, 白殭蚕)은 가루로 만들어 항상 바르면 기미와 흠집을 없애고 얼굴빛을 좋게 

한다. 고은 가루를 생강즙에 타서 부어주면 바로 목구멍이 막힌 석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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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 천연건강식품특집:

는 다양한 종류의 누에산물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

한 약으로 사용이 되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 껍

질, 유충의 탈피 각, 번데기 껍질, 유충의 분변, 병에 

걸린 누에 유충이나 번데기, 고치를 만든 후 남은 찐 

번데기, 알을 산란한 후 남은 암컷과 수컷 성충 등으

로 견사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물들이다(표

1). 현대 양잠이 도입되기 전에는 양잠은 국가가 중

국으로부터 비단의 수입을 막아서 농가의 양잠을 장

려하여 고치를 만들고, 매년 명주실과 비단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라 건강한 유충이나 성충을 섭취하지

는 않았다. 단지, 사육 과정에 나오는 누에의 배설물

인 잠분 또는 백강균에 감염된 누에 유충이나 번데

기를 약으로 사용하여 왔다(대한잠사회, 2020). 그

리고 명주실을 얻어낸 후에 남은 찐 번데기는 중요

한 식품으로 사용되어왔다. 당연히, 가잠과 더불어 

야생에서 채집된 야잠들의 누에와 번데기도 식용으

로 사용되었다. 

3. 5령3일 동결건조 누에 분말의 건강기능증진효과 

1990년대 중반부터 기능성 바이오 양잠으로 변화

를 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잠사곤충부에서는 

구전이나 고한의학서에 전해져 내려오는 양잠 산물

들의 건강증진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구명 연구를 전 

세계에서 주도하여 왔다. 현재 가장 생산량이 많은 

기능성 양잠 산물은 혈당강하 효과가 알려진 동결

건조 5령3일 누에 분말(건조누에)이다(대한잠사회, 

2020). 누에가 알에서 부화하면 1령 유충이 되고, 

성장 하면서 탈피할 때 마다 1령씩 증가를 하여 4번

의 탈피를 하면 5령유충이 된다. 5령3일 누에 유충

은 4번의 탈피를 하고 나서 3일이 경과한 유충이라

는 의미이다(Ryu 등, 1997). 견사를 분비하는 견사

샘이 발달하기 전의 5령3일 누에는 소화기관에 먹

이인 뽕잎의 소화물 등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서 생 누에를 바로 급속 동결을 한 후, 저온에 동

결 건조를 하면 분말화가 가능하다. 동결건조 누에 

분말은 동물실험결과 뛰어난 데옥시노지리마이신

(1-Deoxynojirimycin, DNJ)의 글루코시다아제의 

활성 저하에 따른 혈당강하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

다(Ryu 등, 1997, 2002b; 류강선, 2002). 동결건조

누에분말의 혈당 강화 효과는 DNJ외에도 다른 4종

의 혈당강하효과 물질에 기인함이 밝혀졌다(류강선, 

2002b).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결건조누에분말의 

혈당강하 효과에 대한 인체적용시험결과 2009년도 

8월에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건

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현재 판매 중에 있다(식

품의약품안전처, 2016). 동결건조 누에 분말을 섭취

한 당뇨환자들은 혈당강하, 공복 시 허기짐 해소, 식

후 혈당 급상승 억제 등의 효과를 보면서, 고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의료기술의 발

달과 경기의 침체 등에 따른 국내외 수요 감소가 나

타나고 있다.

4. 약용 버섯 누에 동충하초

누에 동충하초는 잠업 부흥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가지는 양잠 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에서 1995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99년에 생산되기 

시작하였다(대한잠사회, 2020). 누에 동충하초는 세계

최초로 누에 유충에 Paecilomyes japonica (tenuipes) 

또는 Cordyceps militaris를 접종을 하여 누에 번데

기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기술로 개발이 되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누에 동충하초를 식품으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결과와 외국 유사 식품의 사례 등

의 자료를 바탕으로 1998년 7월에 안전성이 입증된 

P. japonica가 식품원료로 인증을 받아서 농산물의 품

종 명칭은 누에 동충하초로, 그리고 작물명은 눈꽃 동

충하초로 등록되었다(농림부고시 제1999-88호)(Lee 

등, 2017b). 누에 동충하초의 열수 또는 주정 추출물들

은 다양한 암에 대하여 강력한 항암효과를 보여주었다

(Shin 등, 2003; Wasser, 2002). 그리고 면역증강효

과(Shin 등, 2003)와 피로와 스트레스와 노화(Qi 등, 

2013) 와 당뇨(Shim 등, 2000)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

시켜 줌이 동물실험에서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누에 

동충하초는 배양이 어렵고 다른 비 곤충 동충하초들과

의 가격 경쟁에서 뒤쳐짐으로서 현재는 생산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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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실정이다(대한잠사회, 2020; Lee 등, 2017b). 

향후 누에 동충하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동충하초들과 차별화된 기능성과 안전성 등을 밝혀내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 백강균 감염 누에 백강잠

전 세계 토양에서 발견되는 곰팡이인 백강균

(Beauveria bassiana)은 다양한 절지동물에 기생

을 하여 백강병(white muscardine disease)를 유

발한다. 특히 4 ~ 5령 누에 유충이 백강균에 감염

되어 하얀색으로 말라죽은 개체를 백강잠(Bombyx 

batryticatus)이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강잠

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중요

한 약재로 사용되어왔다(Hu 등, 2017; Kikuchi 등, 

2004; Pemberton, 1999; 최고야, 2018). 백강잠의 

건강 증진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연구가 동아

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백강잠의 동물실험에

서 나타나는 주요 효능을 보면 신경계의 영양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경련과 간질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

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항암효과와 항세균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효과와 혈당강하 효과가 있음이 알

려져 있다(Hu 등, 2017; Kikuchi 등, 2004; Wang 

등, 1999). 그리고 최근에 백강잠의 열수추출물이 파

킨슨병 발병억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Lim 

등, 2019). 백강잠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육하여 저

가로 공급을 하므로, 국내생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

고, 대부분 수입되는 백강잠의 경우도 백강균에 감

염되지 않은 일반 누에 유충의 건조물을 백강잠으로 

속여서 수입된 제품도 있어서(대한잠사회, 2020), 이

를 이용한 제품의 개발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6. �5령3일 수누에와 수번데기 추출물의 성기능 증진효과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누에의 기능성 중의 하

나는 수누에나방(원잠아)의 성기능 증진효과이다(표

1). 하지만, 누에나방은 식품공전에 등록되어있지 않

아서, 수누에나방으로 제조된 제품들은 식품으로 판

매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식품공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수누에번데기가 수누에나방과 비슷하게 남성 성호르

몬을 증가시켜서 성기능 향상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누에

번데기도 수누에나방과 비슷한 남성 성기능 개선효

과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다(Oh 등, 2012; Ryu 

등, 2002a). 일반누에품종은 일반인이 번데기의 성

별을 판명하기가 어려워서, 수누에번데기만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누에

번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한성황견 누에 품

종인 황보잠 등 여러 계통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육

종 완료하였다(Kim 등, 2013). 황보잠 등은 암 누에

는 노란색고치를 만들고, 수 누에는 흰색고치를 짓

기 때문에 흰색고치만을 선별하면 수누에번데기를 

빠르게 선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누에

번데기의 경우는 여성호르몬 증진 효과가 있음이 밝

혀졌는데(Ryu 등, 2008; Yang 등, 2010), 5령3일 

수 누에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 번

데기 보다 5령3일 수 누에에서 약간 낮은 여성호르

몬 증진 효과가 관찰되었다(대한잠사회, 2020; 류강

선 등, 2013). 하지만, 수 번데기를 만들려면 4일에

서 5일 뽕 입을 더 공급을 해야하고 번데기가 된 후

에도 10일 이상 관리해야하는 등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여성 호르몬 증강제 용으로는 5

령3일 수 누에가 최선의 선택으로 사료된다(대한잠

사회, 2020).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건강기능성 식품

이나 일반식품 모두가 성기능개선효과에 대한 표기

가 불가능하므로, 5령3일 수누에유충을 이용한 갱년

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7. 누에 고치 실크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누에 유충은 번데기가 되면서 번데기를 보호하기 

위한 고치를 만드는데, 고치를 만들 때 사용한 섬유

는 경도가 매우 강한 두 가닥의 Fibroin 단백질 중

합체를 물에 잘 녹는 Sericin 단백질이 감싸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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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 천연건강식품특집:

로 되었다(Qi 등, 2017). 뜨거운 물에서 뽑아낸 silk 

fiber의 주성분인 실크 Fibroin 단백질을 산이나 효

소로 분해 시킨 후 분리한 저 분자량의 Fibroin 유래 

펩타이드는 동물실험에서 기억력개선효과(Kang 등, 

2013; Yeo 등, 2004)와 혈중 혈당과 지질 감소효과

가(Do 등, 2012) 있음이 보고되었다. 동일한 저 분자

량의 Fibroin 유래 펩타이드를 이용한 인체적용시험

에서도 기억력 개선효과가 규명이 되어서(Kang 등, 

2018) 현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하지만, 기능

성 식품의 원료인 Fibroin 유래 펩타이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인 누에 고치는 중국산이 시장을 

점령한 상태로(대한잠사회, 2020), 국내 잠업발전에

는 기여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8. �천연건강증진식품 홍잠(弘蠶): 5령 7일 ~ 8일 익은 

누에(숙잠)로 제조한 홍잠

누에는 발달 단계별로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

음이 밝혀졌다(Kim 등, 2019; Koh, 2020; 대한잠

사회, 2020). 이러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이유

는 발달 단계별로 누에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이 다

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령3일 누에유충의 경우

는 섭취한 뽕입의 소화물들이 내장에 대량으로 존재

하고, 혈당강하 효과가 있는 DNJ와 식물유래화합물

등의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Ryu 등, 1997, 

2002b), 누에고치는 견사선으로 만들어지는데, 견사

선의 구조를 보면, 고분자 Fibroin 단백질 중합체가 

2중선을 만들면, 이를 Sericin이 감싸는 형태이다(Qi 

등, 2017). 그러므로, 고치를 만들어서 번데기가 되

기 바로 전 단계인 숙잠은 누에의 발달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

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누에

가 고치를 만들기 위하여 방사한 견사는 경도가 너무 

강해서 인간이나 동물이 섭취를 할 수 없고, 견사단

백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견사샘은 숙잠을 냉동 

또는 건조 처리하여 죽게 되면 바로 경화가 일어나서 

인간이 섭취를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Ji 

등, 2015; 지상덕 등, 2014).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영양분을 포함하는 숙잠을 인간이 섭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립농업과학원은 살아있는 숙잠을 130

분간 수증기로 찌면 숙잠 안의 견사선이 부드러운 상

태를 유지하여 인간이 섭취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수증기로 찐 숙잠은 -20oC에서 냉동 보관이 가능하

거나 또는 냉동된 익힌숙잠은 -50oC 에서 48시간 동

결건조하면 원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견사샘을 가지

고 있는 홍잠을 제조를 할 수 있다(Ji 등, 2015; 지

상덕 등, 2014). 홍잠의 영양성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누에 품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의 경우 조단백질이 70% 내외, 조지방이 14% 내외, 

조섬유가 3% 내외, 조회분이 4% 내외, 식물유래 화

합물이 1.5% 내외, 그리고 수분이 3% 내외로 포함되

어 있다(Ji 등, 2016a, 2016b, 2017, 2019).

현재까지 보고된 홍잠의 기능성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홍잠은 신경세포의 활성을 증진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정상 동물에서는 뛰

어난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고(Nguyen 등, 2020; 

Nguyen 등 2021; Park 등, 2022), 신경계 질환 모

델에서는 파킨슨병(Nguyen 등, 2016; 지상덕 등, 

2017)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지상덕 

등, 2020)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홍잠은 위

장관과 간의 기능을 증진시켜서 알코올성 위염과 알

코올성/비 알콜성 지방간을 예방해 주고 (Hong 등, 

2018; Lee 등, 2017a; Yun 등, 2017), 또한 간암의 

진전과 전이를 억제해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ho 

등, 2016). 그리고 홍잠은 피부미용(Kim 등, 2017)

과 발모촉진효과(Kim 등, 2018)도 있다. 홍잠을 섭

취한 동물 모델의 경우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 흑화 

현상이 억제되었고, 홍잠을 피부에 도포한 동물 모델

의 경우 발모촉진효과가 관찰이 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다양한 홍잠을 제조한 품종에 따라서 달라짐

이 연구결과 밝혀졌다(Ji 등, 2016a; Ji 등, 2016b; 

Lee 등, 2017a). 뇌신경계 기능증진효과는 노란색 

고치를 만드는 품종인 골든실크와 대황잠 등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뛰어났고(Nguyen 등, 2020, 2021), 

위장관 및 간기능 개선효과는 하얀 고치를 만드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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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잠이 뛰어났으며(Lee 등, 2017a), 피부미용 및 발

모 촉진 효과는 연녹색 고치를 제조하는 연녹잠이 뛰

어난 효과를 보여주었다(Kim 등, 2017, 2018). 누

에 고치의 색깔은 뽕나무 입에서 누에가 흡수한 식물 

유래 화합물들을 견사샘으로 전달하거나 외부로 배

설해주는 기전의 차이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

므로(Daimon 등, 2010; Sakudoh 등, 2007; Tsu-

chida과 Sakudoh, 2015), 다른 색깔의 고치들은 서

로 다른 종류의 식물 유래 화합물을 가지고 있을 것

으로 예측이 되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얀 

고치를 만드는 품종으로 제조한 홍잠보다, 노란 고치

를 만드는 품종으로 제조한 홍잠에서 더 많은 양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존재함이 확

인되었다(Nguyen 등, 2020; Mai 등, 2022). 그러

표 2. 바이오 양잠 산물의 건강 기능성 정리

발육 

단계

5령3일 

누에 유충

4령 ~ 5령 

누에 유충

숙잠: 5령 7일 ~ 

8일누에유충
번데기 고치: 견사 누에 유충과 번데기

제조방법
동결건조 분말 

제조 후 멸균

백강균 감염 누

에 유충 건조물 

또는 주정/열수 

추출물

수증기에 찐 후, 

동결건조

동결건조 분말 

또는 주정 추

출물

효소 분해 정제 

펩타이드 

5령 유충에 P. japonica 
(tenuipes) 또는 C. mili-
taris를 접종 후, 번데기

시기에 동충하초 수확

일반 명 건조누에 백강잠 홍잠

누에번데기

분말

누에번데기추

출물

효소 분해 피브

로인 펩타이드
누에 동충하초

기능성

1. �혈당강하

효과

2. �여성호르몬 

증진 효과

1. 면역력 증진

2. �경련과 간질 

억제 효과

3. 혈당강하효과

4. �파킨슨병발병

억제

1. 기억력 개선

2. 파킨슨병발병억제

3. �알츠하이머질환 발

병 억제

4. 위장관 보호

5. 간기능 개선

6. 간암 전이 억제

7. 피부미백

8. 발모 촉진

9. 건강수명 증대 효과

1. �수 번데기: 

성 기능 및 

근력 개선

1. �기억력 개선

2. �면역력 증진

1. 면역증강효과

2. �항스트레스와 피로

회복

3. 노화방지

4. 혈당강하

판매 형태

개별인정형 

건강 기능식품

일반식품

한약재 일반식품 일반식품

개별인정형 

건강 기능식품

일반식품

일반식품

인용 문헌

Ryu 등, 1997, 
2002b, 2008; 
Yang 등, 

2010; 대한잠

사회, 2020; 
류강선 2002, 
2013; 식품의

약품안전처, 

2016

Hu 등, 2017; Ki-
kuchi 등, 2004; 
Lim 등, 2019; 
Pemberton, 1999; 
최고야, 2018; 
Wang 등, 1999

Cho 등, 2016; Choi 
등, 2017a, 2017b; 
Ji 등, 2015, 2016a, 
2016b, 2017, 2019; 
Kim 등, 2017, 2018, 
2019; Koh, 2020; 
Lee 등, 2017a; Mai 
등 2022; Nguyen 등, 

2016, 2020, 2021; Park 

등 2022; 지상덕 등, 

2017, 2020

Oh 등, 2012; 
Ryu 등 2012a

Kang 등, 2013, 
2018; Yeo 등, 

2004; 식품의약

품안전처, 2016

Lee 등, 2017b; Qi 등, 

2013; Shim 등, 2000; 
Shin 등, 2003; Wasser, 
2002; 농림부고시 제

1999-88호; 대한잠사

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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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 천연건강식품특집:

므로, 이러한 식물유래 화합물의 양적인 차이가 기

능성의 차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홍잠에는 뽕

입에서 유래된 Rutin, Isoquercetin, Astragalin, 

Quercetin, Kaempferol 등의 플라보노이드들이 포

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Choi 등, 2017a). 백옥잠 홍

잠 보다 골든실크 홍잠이 뇌신경계의 기능을 향상시

켜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질환의 발병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이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들

이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나타나는 효과일 

것으로 추측된다(Choi 등, 2017b; Kim 등, 2019; 

Koh, 2020; Mai 등, 2022). 이러한 플라보노이들의 

잘 알려진 효과 중의 하나는 mitochondria의 기능

을 향상시켜서,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가

지도록 하는 것이다(Kicinska와 Jarmuszkiewicz, 

2020). 홍잠을 섭취한 실험동물의 뇌 조직에서의 

mitochondria의 활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대조

군에 비하여 mitochondria의 내막과 외막의 전위차

를 만들어주는 mitochondria complexes I ~ IV의 

활성이 증가하였고, 뇌조직의 ATP의 양도 증가하였

음이 확인 되었다(Nguyen 등, 2020, 2021; Mai 등, 

2022). 이러한 결과는 홍잠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

유래화합물과 peptide를 포함한 저 분자량의 기능성 

물질들이 뇌의 blood brain barrier를 투과하여 뇌의 

신경세포로 전달되고, 신경세포의 mitochondria의 

활성을 증진시켜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

인간이 최소 8,500년 이상 이용하고 섭취를 해온 

누에는 화학물질과 공해에 매우 민감하다. 뽕나무 밭

이나 누에를 키우는 잠실 근처의 농작물 재배용 밭이

나 과수원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포한 농약이 비

산 되면, 매우 적은 양의 농약이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나무 잎을 오염시키거나, 잠실로 침투해도 누에 유

충은 섭식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성장을 멈추고 죽

는 특징이 있다(양잠보급과, 2022). 그리고, 누에 유

충은 가축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와 차량통행에서 나

오는 공해 물질과 먼지에도 매우 민감하므로(양잠보

급과, 2022), 정상적으로 성장한 누에는 천연식품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누에제품들에 대한 성분분석결과를 보면 5령3일 

동결건조 누에 분말(권해용 등, 2019)과 홍잠 분말(Ji 

등, 2016, 2017, 2019)에서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

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에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

들의 안전성은 다른 곤충식품이나 육류에 비하여 매

우 높다. 하지만, 누에는 오로지 뽕 나뭇잎 만을 섭취

하고, 5령 동안 전 생애 섭취하는 뽕 나뭇잎의 80% 

이상을 섭취하기 때문에 단 기간 고강도의 노동이 필

요하므로, 제품의 단가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에 사육에 자

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동력 투입을 줄이면서 품

질이 일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선진국들은 의생명과학의 발전과 개인 위생

의 증진으로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

민국을 포함한 많은 여러 선진국은 2030년에 기대수

명이 90세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Kon-

tis 등, 2017).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하나 이

상의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기대수명(또

는 기대여명)과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수

명과는 9년 내외의 차이가 나고 있다(Garmany 등, 

2021). 2021년 현재 노인인구의 비율은 16.5%이지

만(통계청, 2021), 노인이 사용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비율은 2020년에 이미 총 진료비에서 43.4%에 도달

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그러므로, 향후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한다. 누에의 산물들은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고(표1과 2), 인류가 이미 8500년 이

상 섭취를 하여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다. 그리고 누에 산물 중 홍잠의 경우는 

동물 모델의 건강수명을 증진시켜 줌이 알려져 있으

므로(Choi 등, 2017b; Mai 등, 2022; Nguyen 등, 

2016; Park 등, 2022), 향후 홍잠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대중화되면, 국민들의 건

강수명이 증대됨으로서 의료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개인의 행복이 증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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